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동생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동생은 40세가 넘도록 미혼이었고, 부모님도 일찍 돌
아가셔서 누나인 본인 집에 거주하며 함께 살아왔었다. 본인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본인은유족이아닌가? 본인은동생의퇴직연금등을상속도못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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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남동생이배우자및직계존비속없이사망한경우생
계를 같이 하던 누나는 유족급여도 못 받고 퇴직급여도 받을
수없다.

무원이재직중사망한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제25조, 제42조의규정에의하여그유족에

게유족연금, 유족일시금등의유족급여가지급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는“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

던자의사망당시그에의하여부양되고있던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 다음각호에

는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만규정되어있을뿐귀하와같은형제, 자매는유족의범위에해

당된다는규정이없다. 따라서사망한공무원의누나인귀하는설사공무원인남동생사망당시남동생

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유족이 아니고 따라서 유족연금 등을 지

급받을수없다고보여진다.

한편대법원은공무원의퇴직급여는공무원이퇴직한경우에발생되는것이므로공무원이재직중사

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발생되

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 누 1945 판결)하였는

바, 귀하의 남동생은 퇴직한 것이 아니고 재직중 사망한 것이므로 애

당초 퇴직급여는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가사 귀하가 남동생에게 퇴직

급여가 발생되었고 귀하가 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을 하여도 받아들

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유족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는 국

가공무원법 제3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1998. 12. 24.

96 헌바 73 전원재판부)고 판시한바있으므로귀하는유족급여도받

을 수 없고, 동생의 퇴직급여도 상속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안타까운일이지만현행법의규정및판례상어쩔수없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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